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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상태와 
근골격계 자각증상

고은정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근골계질환이란 장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단순작업

으로 인해 발생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되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함으

로써 손가락, 어깨, 목, 허리 등의 만성적인 통증과 감

각이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다1). 

현대사회의 건강관리의 의미는 의학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으로 방향

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 등의 개

인의 건강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필요로 하

는 욕구는 다양하며 건강, 물질적 상태, 여가생활, 문

화생활, 사회 참여의 다양한 욕구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삶의 질에서 가장 기초가 되

는 건강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

지만,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 지속되는 부적절한 습관

이나 자세, 신체적 활동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불량할 경우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2). 특히 보건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군에

서 근골격계질환은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은 특수한 환경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특정한 자세로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근무환경과 장기적인 작업안정

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3).

치과진료에서의 근골격계질환 통증은 반복적인 작

업과 치과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된 진료자

세와 습관, 치석제거 시술이나 치주치료 등의 반복되

는 직업적 특성, 구강진료 대상자의 좁은 구강에 접근

하기 위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4). 병원 종사자 중 치과위생사는 업무 특성상 

불안정한 자세와 머리를 많이 숙이거나 허리를 자주 구

부리고 뒤틀며 어깨를 올리거나 한 다리로 몸을 지탱하

며 엉덩이를 의자의 한쪽 끝에 걸치고 앉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위생사의 근무경력과 

하루에 서 있는 총 시간이 목과 어깨 통증 호소와 유의

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5). Milerad6) 

등은 잘못된 진료자세와 습관과 치석제거술이나 치주

치료 등의 반복되는 작업의 특성, 환자의 좁은 구강에 

접근하기 위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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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Anton

과 Merlion7)는 해마다 70% 가량의 치과위생사들이 허

리, 목, 어깨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골

격계질환이나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은 일반 대중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Osborn8) 등은 

구강 보건치료 인구가 보통 사람보다 근골격계 통증 

증가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치과의료 전문가로

서 진료영역이 구강악안면영역이므로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업무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치과위생사에

게는 고도의 긴장과 주의력이 요구되며, 똑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9). 치석제거, 

재료의 조작, 환자진료협조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자

세를 취하므로 근골격계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직

업군이다10). 치과위생사들은 근골격계질환이 나타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

거나 일상적인 불편함 정도로만 여겨 근골격계 통증을 

참거나 자가요법으로 대충 피로를 풀면서 지내는 습관

이 잘못된 자세로 굳어지고 결국에는 심각한 근골격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11). 보건의료 직종 중 치과종사

자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으로 단순 반복작업 등 부적절한 진료자세로 인해 근

골격계질환에 대한 경험은 증가하고 있어, 근골격계질

환의 예방과 관리가 치과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추구

하는 차원과 연계되어 이 질환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

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12).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의 자각

증상 인지 및 경험을 조사하여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

고 증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17년 10월 0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85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연구목적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실시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박과 한13), 이14)의 선행 연구

와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한국산업안전관리

공단15)에서 발표한 2003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지침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참조

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치과위생

사들의 근무환경에 따라 건강상태와 근골격계질환 자

각증상 인지 및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수분석을 하기에 표본 수가 

부족한 결과는 피셔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총 

185명 중 치과의원이 87.0% 높았다. 치과 근무경력

별로는 3∼10년 미만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4∼5명이 53.5%로 가장 많

았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는 2∼5시간 미만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좌상 근무시간별로는 2∼5시

간 미만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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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기관
치과병원 24 13.0
치과의원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20 10.8
3∼10년 미만 131 70.8

10년 이상 34 18.4

치과위생사 수

1∼3명 35 18.9
4∼5명 99 53.5
6∼9명 35 18.9

10명 이상 16 8.6

진료 환자 수
10명 이하 41 22.2
11∼19명 137 74.1

기립 근무시간

2시간 미만 12 6.5
2∼5시간 미만 104 56.2

5시간 이상 69 37.3

좌상 근무시간

2시간 미만 10 5.4
2∼5시간 미만 167 90.3

5시간 이상 8 4.3
계 185 100.0

* p＜.05, *** p＜.001

3.2.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3.2.1. 현재 건상상태

치과위생사들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는 Table 2와 같이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인 치과위생

사가 75.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치과 근무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일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치

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0.21, 

p＜.001).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치과위생사 수가 많을

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보통 수준이었고,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99, p＜.05).

진료환자 수별로는 10명 이하인 치과위생사가 11

명 이상인 치과위생사보다 현재 건강하였고, 진료환

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 55.11, p

＜.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는 5시간 미만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보다 현재 건강하였고, 하루 기립 근무시간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 37.51, p＜.001).

3.2.2.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 유무

치과위생사들이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치과의원에 근무

하는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보

다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으며,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76, p＜.05).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고,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7.68, p＜.001).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치과위생사 수가 적을수록 평

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고,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76, p＜.05).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10명 

이하인 치과위생사보다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χ2=48.14,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

는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미

만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보다 평소 업무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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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현재 건강상태

구            분 건강하다 보통이다 나쁘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1

(4.2)
22

(91.7)
1

(4.2)
24

(13.0) 4.05
(2)

0.132
0.139

치과의원
19

(11.8)
117

(72.7)
25

(15.5)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10

(50.0)
10

(50.0)
-

20
(10.8)

40.21***

(4)
0.000
＜.001

3∼10년 미만
10

(7.6)
103

(78.6)
18

(13.7)
131

(70.8)

10년 이상 -
26

(76.5)
8

(23.5)
34

(18.8)

치과위생사 수

1∼3명
3

(8.6)
22

(62.9)
10

(28.6)
35

(18.9)

11.99*

(4)
0.017
0.030

4∼5명
13

(13.1)
72

(72.7)
14

(14.1)
99

(53.5)

6명 이상
4

(7.8)
45(88.2)

2
(3.9)

51
(27.6)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17

(41.5)
24

(58.5)
-

41
(22.2) 55.11***

(2)
0.000
＜.001

11명 이상
3

(2.1)
115

(79.9)
26

(18.1)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20

(17.2)
92

(79.3)
4

(3.4)
116

(62.7) 37.51***

(2)
0.000
＜.001

5시간 이상 -
47

(68.1)
22

(31.9)
69

(37.3)

계
20

(10.8)
139

(75.1)
26

(14.1)
185

(100.0)

* p＜.05, *** p＜.001

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9.94, p＜.001).

3.2.3. 업무에 대한 정신적 피로 여부

치과위생사들이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약간 느끼는 치과위생사가 75.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업

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매우 느끼고 있었다,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6.98, p

＜.001).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1∼3명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매우 

느끼고 있었고,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χ2=10.54, p＜.05).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는 10명 

이하인 치과위생보다 정신적 피로를 약간 느끼고 있

었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75.58,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 5시간 이

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5시간 미만 서서 근무

하는 치위생사보다 매우 느끼고 있었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75.58,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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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없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2

(8.3)
22

(91.7)
-

24
(13.0) 6.76*

(2)
0.034
0.042

치과의원
40

(24.8)
106

(65.8)
15

(9.3)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
11

(55.0)
9

(45.0)
20

(10.8)

47.68***

(4)
0.000
＜.001

3∼10년 미만
29

(22.1)
96

(73.3)
6

(4.6)
131

(70.8)

10년 이상
13

(38.2)
21

(61.8)
-

34
(18.8)

치과위생사 수

1∼3명
12

(34.3)
23

(65.7)
-

35
(18.9)

11.76*

(4)
0.019
0.025

4∼5명
24

(24.2)
63

(63.6)
12

(12.1)
99

(53.5)

6명 이상
6

(11.8)
42

(82.4)
3

(5.9)
51

(27.6)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
28

(68.3)
13

(31.7)
41

(22.2) 48.14***

(4)
0.000
＜.001

11명 이상
42

(29.2)
100

(69.4)
2

(1.4)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10

(8.6)
91

(78.4)
15

(12.9)
116

(62.7) 39.94***

(2)
0.000
＜.001

5시간 이상
32

(46.4)
37

(53.6)
-

69
(37.3)

계
42

(22.7)
128

(69.2)
15

(8.1)
185

(100.0)

* p＜.05, *** p＜.001

Table 4. 업무에 대한 정신적 피로 여부 

구            분 매우 느낌 약간 느낌 없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5

(20.8)
17

(70.8)
2

(8.3)
24

(13.0) 3.81
(2)

0.149
치과의원

14
(8.7)

122
(75.8)

25
(15.5)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
6

(30.0)
14

(70.0)
20

(10.8)

66.98***

(4)
0.0003∼10년 미만

10
(7.6)

108
(82.4)

13
(9.9)

131
(70.8)

10년 이상
9

(26.5)
25

(73.5)
-

34
(18.8)

치과위생사 수

1∼3명
6

(17.1)
27

(77.1)
2

(5.7)
35

(18.9)

10.54*

(4)
0.0324∼5명

5
(5.1)

74
(74.7)

20
(20.2)

99
(53.5)

6명 이상
8

(15.7)
38

(74.5)
5

(9.8)
5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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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업무에 대한 정신적 피로 여부 (계속)

구            분 매우 느낌 약간 느낌 없다 계
χ2

(df)
p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5

(12.2)
13

(31.7)
23

(56.1)
41

(22.2) 75.58***

(4)
0.000

11명 이상
14

(9.7)
126

(87.5)
4

(2.8)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5

(4.3)
85

(73.3)
26

(22.4)
116

(62.7) 23.93***

(2)
0.000

5시간 이상
14

(20.3)
54

(78.3)
1

(1.4)
69

(37.3)

계
19

(10.3)
139

(75.1)
27

(14.6)
185

(100.0)

* p＜.05, *** p＜.00

3.3. 근골격계질환 인지 및 경험

3.3.1. 근골격계질환 인지 여부

치과위생사들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5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알

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29세 이하

인 치과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

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08, 

p＜.01). 결혼상태는 기혼인 치과위생사가 미혼인 치

과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84, p

＜.001).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10명 

이하인 치과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χ2=41.08,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는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미만 서서 근

무하는 치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

었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96, p＜.01).

Table 5. 근골격계질환 인지 여부

구            분 안다 모른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24

(100.0)
-

24
(13.0) 1.74

(1)
0.187

치과의원
150

(93.2)
11

(6.8)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10

(50.0)
10

(50.0)
20

(10.8)

77.85***

(2)
0.0003∼10년 미만

130
(99.2)

1
(0.8)

131
(70.8)

10년 이상
34

(100.0)
-

3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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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근골격계질환 인지 여부 (계속)

구            분 안다 모른다 계
χ2

(df)
p

치과위생사 수

1∼3명
34

(97.1)
1

(2.9)
35

(18.9)

3.80
(2)

0.1504∼5명
90

(90.9)
9

(9.1)
99

(53.5)

6명 이상
50

(98.0)
1

(2.0)
51

(27.6)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30

(73.2)
11

(26.8)
41

(22.2) 41.08***

(1)
0.000

11명 이상
144

(100.0)
-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105

(90.5)
11

(9.5)
116

(62.7) 6.96**

(1)
0.008

5시간 이상
69

(100.0)
-

69
(37.3)

계
174

(94.1)
11

(5.9)
185

(100.0)

** p＜.01, *** p＜.001

3.3.2. 현재 근골격계 질환 유무

치과위생사들이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는지 살펴

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7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현

재 근골격계질환이 있었으며,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5.69, p＜.001). 치과위생

사 수별로는 1∼3명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

보다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었다.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10

명 이하인 치과위생사보다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

었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51.01,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는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미만 서서 근

무하는 치과위생사보다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었으

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χ2=25.15, p＜.001).

3.3.3.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손상된 부분 유무

치과위생사들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손

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이 근

골격계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없는 치과위생사

가 7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근골

격계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치과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28, p＜.01).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10명 

이하인 치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χ2=18.98,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

는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미

만 서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

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3.20, p＜.001).

4. 고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임상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들이 흔히 호소하는 직업병으로 매년 치과위생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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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현재 근골격계질환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19

(79.2)
5

(20.8)
24

(13.0) 0.54
(1)

0.464
치과의원

116
(72.0)

45
(28.0)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
20

(100.0)
20

(10.8)

65.59***

(2)
0.0003∼10년 미만

102
(77.9)

29
(22.1)

131
(70.8)

10년 이상
33

(97.1)
1

(2.9)
34

(18.8)

치과위생사 수

1∼3명
29

(82.9)
6

(17.1)
35

(18.9)

3.46
(1)

0.1774∼5명
67

(67.7)
32

(32.3)
99

(53.5)

6명 이상
39

(76.5)
12

(23.5)
51

(27.6)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12

(29.3)
29

(70.7)
41

(22.2) 51.01***

(1)
0.000

11명 이상
123

(85.4)
21

(14.6)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70

(60.3)
46

(39.7)
116

(62.7) 25.15***

(1)
0.000

5시간 이상
65

(94.2)
4

(5.8)
69

(37.3)

계
135

(73.0)
50

(27.0)
185

(100.0)

*** p＜.001

Table 7.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상부분 유무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근무기관

치과병원
7

(29.2)
17

(70.8)
24

(13.0) 0.10
(1)

0.750
치과의원

42
(26.1)

119
(73.9)

161
(87.0)

치과 근무경력

3년 미만
1

(5.0)
19

(95.0)
20

(10.8)

10.28**

(2)
0.0063∼10년 미만

33
(25.2)

98
(74.8)

131
(70.8)

10년 이상
15

(44.1)
19

(55.9)
34

(18.8)

치과위생사 수

1∼3명
12

(34.3)
23

(65.7)
35

(18.9)

2.36
(2)

0.3074∼5명
27

(27.3)
72

(72.7)
99

(53.5)

6명 이상
10

(19.6)
41

(80.4)
51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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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도가 허리, 목, 어깨에 근골격계 통증이 나타나

고 근골격계질환의 하나인 수근관증후군은 일반적인 

집단에서 보다 치과위생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16). 

골격계의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 심리적 제한,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

로 인해 기본 활동이 감소되고 수행제한에 이르게 되

어 개인의 행복과 안녕과 같은 영역에서 삶의 질이 저

하될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근

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상태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주관적 자각증상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좌상 근무시간별로는 2∼5시

간 미만이 90.3%로 나타났다. 각자 병원근무환경은 다

르지만 진료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툴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박13) 등의 연구에서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근골

격계 자각증상 인지정도는 높았으나 경험률은 낮게 나

타났다.

현재 건상상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

일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나빴다. 박13) 등의 연구와 일

치한다.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χ2=40.21, p＜.001). 치과위생사 수가 적을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1.99, p＜.05). 오랜 기간 동안 치과 

일을 한 경우 특정부위의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다. 남 

등18)의 연구에서 신체적인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60%, 

증상은 어깨, 목통증이 41%로 높았다. 직업병이 발생

하는 이유로 잘못된 자세라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

다. 시술 자세를 술자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개인의 자

세를 위한 교정할 시간이 없으며, 좁은 구강 안에서 빠

른 시술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돌보기가 힘든 여건이다.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

이 많았고,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χ2=47.68, p＜.001). 

업무에 대한 정신적 피로 여부는 치과 근무경력별로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매우 느끼고 있었다.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6.98, p＜.001).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1∼3명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매우 느끼고 있었고,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54, p＜.05). 

남 등17)의 연구에서도 근속년수 6~10년에서 가장 높았

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연차가 높을수록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서비스는 모든 직

원이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지만 심적 부담과 책임은 

임상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골격계질환 인지 여부는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29세 이하인 치과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

Table 7. 연구대상자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상부분 유무 (계속)

구            분 있다 없다 계
χ2

(df)
p

진료환자 수

10명 이하 -
41

(100.0)
41

(22.2) 18.98***

(1)
0.000

11명 이상
49

(34.0)
95

(66.0)
144

(77.8)

기립 근무시간

5시간 미만
14

(12.1)
102

(87.9)
116

(62.7) 33.20***

(1)
0.000

5시간 이상
35

(50.7)
34

(49.3)
69

(37.3)

계
49

(26.5)
136

(73.5)
185

(100.0)

** p＜.01, *** p＜.001



28  대한치위생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χ2=11.08, p＜.01). 결혼상태는 기혼인 치과

위생사가 미혼인 치과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10.84, p＜.001). 연령이 높고 기혼인 경우는 치과근

무 외에도 가정에서 해야 하는 가사노동도 무시 할 수 

없다. 여기에 육아도 추가되면 근골격계질환은 인지하

는 수준을 넘어 경험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근골격계질환 유무는 치과 근무경력별로는 치

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었

으며,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65.69, p＜.001). 치과위생사 수별로는 1∼3명인 치

과위생사가 다른 치위생사보다 현재 근골격계질환이 

있었다. 반복된 동작을 오랜 시간 할 경우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특히 치과위생사 수가 적은 치과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

므로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 환경이다. 치과

위생사 수가 적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도 힘들 것이

며 결국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상된 부분 유무는 치과 근

무경력별로는 치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근골격계질환

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28, p＜.01). 김 등19)

의 연구에 외과진료 시 목, 허리, 다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보철진료 시 어깨, 다리, 손/손목/손가락에 

대하여 교정 진료 시 목, 어깨, 손/손목/손가락에 대

하여 모든 진료 시 어깨, 허리, 목에 대한 주의를 강조

했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은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

어 있는 만큼 각자 자신의 업무에서 예방이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상부분 유무는 진료환자 

수별로는 11명 이상인 치과위생사가 10명 이하인 치

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

었으며, 진료환자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18.98,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별로는 5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5시간 미만 서서 근

무하는 치위생사보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며,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χ2=33.20, p＜.001). 치과위생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 개인이 부담

해야 할 환자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무시간과 

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야간진료까지 하는 날에는 

피로도가 상승할 것이다. 바쁜 시간에 여유 있게 앉아

서 진료하는 것이 사치일 수 있다. 이미 손상된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기는 힘들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시간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다. 박13) 등의 

연구 결과 근골격계질환은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부적절한 작업동작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상자

의 특성 및 건강상태, 근무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요인

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유발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업

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주기별로 예방교육과 

운동에 대한 복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져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미

미하다. 개인차원의 예방은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과 

연계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지침과 부위별 적용사례를 구체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2017년 10월 0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부산. 

경남 치과위생사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상태와 근골

격계 자각증상 관한 185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근무경력이 많은 치

과위생사일수록 현재 건강상태가 나빴으며, 치

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Χ2=40.21, p＜.001). 

2.   업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 유무는 치과 근무경력

이 많을수록 평소 업무랑에 대해 신체적 부담이 

많았고, 치과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47.6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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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에 대한 정신적 피로 여부는 근무경력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66.98, p＜.001). 치

과위생사 수별로는 1∼3명인 치과위생사가 다른 

치과위생사보다 업무에 대해 정신적 피로를 매우 

느끼고 있었고,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10.54, p＜.05). 

4.   근골격계질환 인지 여부는 아는 경우가 94.1%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χ2=11.08, p＜.01). 

5.   현재 근골격계질환 유무는 질환이 있는 치과위

생사가 73.0%로 나타났다. 진료환자 수에 따라

(χ2=51.01, p＜.001), 하루 기립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25.15, p＜.001).

6.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상된 부분 유무는 진료

환자 수에 따라 (χ2=18.98, p＜.001), 하루 기립 근

무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33.20, 

p＜.001).

이상과 같이 치과위생사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주

관적인 자각증상을 근거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예

방과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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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 statu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ccording to 
work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

Eun-jeong G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To prevent the musculoskeletal diseases from repeated dental treatment, th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symptom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were examined in 185 Gyeongnam dental 

hygienists from October 01, 2017 to October 30. The health status of  the study subjects (χ2=40.21, p<.001), the 

physical burden of  work (χ2=47.68, p<.001) and  the mental fatigue of  work (χ2=66.98, p<.001)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working experience. The level of  mental fatigue depended on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in the clinics (p=0.032). 94.1% of  the subjects knew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working experience (χ2=77.85, p<.001), the numbers of  patients in a day (χ2=41.08, p<.001) 

and daily standing time (χ2=6.96, p=.008). Currently, 73.0% of  the dental hygienists have musculoskeletal disea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tients (χ2=51.01, p<.001) and daily standing 

time (χ2=25.15, p<.001). The presence of  injured parts due to musculoskeletal disorde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umbers of  patients (χ2=18.98, p<.001) and daily standing hours (χ2=33.20, p<.001). 

The musculoskeletal diseases examination of  dental hygienists is needed based on subjectiv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easures musculoskeletal diseases are required.

Key Word: Dental hygienists, Working environment, muscular skeletal disease


